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7차 예고보도(2019.7.9.)

7/10(수), 대입제도의새패러다임으로
‘대학입학 보장제’를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해 대입제도를 새로운 패

러다임 안에서 상상해 보기 위한 세 차례의 토론회 중 세 번째 토론회를 7월 10일(수)

오후 6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6차

토론회에서 다룬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이어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새 대입제도의 일

환으로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6월 11일에 진행된 5차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

도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왜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습

니다. 대학서열이 엄연한 현실에서 변별력과 점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대입제도로 나아가려면 대학 서열을 한층 완화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6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새 대입제도로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제안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학벌로 차별을 하는 등, 대학서열

체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서열체제를 타

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김종영 교수의 제안은 우리 사

회가 논의해야할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리되었다 해도 그런 대학체제 개편 대안이 어떻게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제

도로서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현재의



수직적 대학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을 이 과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 문제로 끌어안게 만드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그간의 대학체제

개편 운동의 실패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체제 개편 혁신안은 반드시

국민들이 가장 깊게 관심을 갖는 이슈 즉 대학입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재개념화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 대학서열체제 타개 방식에 대한 저희들의 현실 인식입니다.

7차 토론회에서 ‘대학입학보장제’를 논의하려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대학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일정한 고교내신 등

급과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들을 정부가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로 구성

합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대학입학 보장의 효과와 대학 교육 혁

신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입학 보장을 통해 입시 부담을 상당

히 덜면서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질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이용해 민생

과 대학교육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학생․학부모, 대학, 정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학체제를 만드는 것이 대학입

학보장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6차 토론회를 통해 도

출된 과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학입시와 대

학체제 개편 방안을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육 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7차 토론회

□ 일 시 : 7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5차

6/11(화)

오후 2시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대입제도의 새 패러다임을

상상한다.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박도순(고려대 명예교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이 범(교육평론가)

■ 이영희(단국대 교수)
■ 김진우(세종과고 교사)

6차

6/20(목)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①

“대학통합네트워크”

■ 김종영(경희대 교수)

□ 김성수(덕양중 교사)



2019. 7.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오후 6시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 노년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백선숙(학부모)

7차

7/10(수)

오후 6시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②

“대학입학보장제”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김성수(덕양중 교사)

□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 김종영(경희대 교수)

□ 조창완(용인 상현중 교사)


